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ㆍ중소기업중앙회

ㆍ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의 건의가 접수되었다. 개정

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다.

    * 개정건의 접수건수 : (‘19)1,211건 (‘20)1,375건 (’21)1,280건 (‘22)1,361건 (’23)1,381건

  올해는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역대 처음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 및 사무관이 직접 방문하여 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주로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 

세무사회와 더불어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방문하였다.

    * 방문일시: (중기중앙회) 4.1일  (한국세무사회) 4.3일  (중견연·상장협) 4.5일

  주요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ㆍ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주제

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3.28일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세법 개정안 

마련시까지 지속적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건의처의 수요가 있으면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은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

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시 적극 검토ㆍ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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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건의, 직접 찾아가 듣는다
- 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총 28개 기관에서 1,400여건 세법 개정건의 제출 

- 건의처를 직접 방문하여 건의를 수렴한 것은 이번이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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